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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[P-183]

토지피복 및 산림 탄소량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기후적응정책 효과 검증

신재원, 정수종

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

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는 육상생태계의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. 이러한 변화를 탐지
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및 기후적응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충분히 수행되지 않
았다. 본 연구는 고해상도 다중분광 위성과 현장조사 자료 및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2013년과 2020년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
를 구축하고, 이를 기반으로 토지피복 변화와 산림 탄소 저장량의 시공간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. 또한, 이러한 시공간적 변
화 탐지를 토대로, 기후적응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2005년 강원도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사례를 
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. 연구 결과, 2013년 대비 2020년의 전국 산림 면적은 약 318 km2 감소하였으며, 도시와 초지는 각각 368 
km2, 412 km2 증가하였다. 반면, 같은 기간 산림 탄소 저장량은 연간 약 10,289,601 tC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05년 강원
도 양양 산불지역은 산불로 인해 약 746.37 ha의 산림이 훼손되었으나, 산림 복구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623.34 ha의 산림이 
복구되었으며, 해당 지역은 연간 약 9,275 tCO2 eq의 탄소 흡수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후적응정책
이 실제로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 능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. 본 연구는 전국 단위 토지피복 및 산림 탄소 저장량의 시
공간적 변화 분석과 기후적응정책 사례 연구를 결합함으로써,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, 향
후 국가 및 지역 맞춤형 기후적응정책 수립과 이행 효과를 확인·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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